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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핸드볼연맹 총재 인사말

존경하는 핸드볼 가족 여러분, 
그리고 대한민국 핸드볼을 사랑해 주시는 모든 팬 여러분,

안녕하십니까

‘신한 SOL Bank 25-26 핸드볼 H리그’가 개  
막되며, 대한민국 핸드볼이 힘찬 함성과 함께 
새로운 여정을 시작합니다. 

이번 시즌은 11월 15일 개막전을 시작으 로 6
개월간 총 169 경기의 치열한 경쟁이 펼쳐 
집니다. 남자부 6개 팀, 여자부 8개 팀, 총 14개 
구단이 참가해, 뜨거운 열정과 경기력을 선보일 
것입니다. 한국핸드볼연맹 총재 곽 노 정

그동안 선수 들이 흘린 땀과 노력의 결실로 H리그는 어느 때보다 박진감 넘치고, 매 
경기마다 팬 여러분께 감동과 즐거움을 안겨드릴 것 이라 확신합니다.
 
특히 이번 시즌은 핸드볼의 새 지평을 여는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.
신한은행이 앞으로 2년간 타이틀 스폰서로 함께하게 되면서, 핸드볼의 저변을 
확대하고 국민 스포츠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이 마련  되었습니다. 

올해로 3년 차를 맞은 H리그는 ‘Fan First!’라는 슬로건 아래 팬 중심의 차별화된 
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. 지난 시즌, 전 시즌 대비 관중수가 51% 늘어났으며, 이를 
바탕으로 이번 시즌에도 더 많은 팬들이 경기장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와 편의 
인프라를 준비했습니다.
 

인사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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뿐만 아니라, 한국과 일본 클럽팀 교류가 본격적으로 확대됩니다. 이는 단순한 친선 
교류를 넘어, 양국이 함께 아시아 핸드볼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
것입니다. 

전 경기는 맥스포츠TV에서 생중계되며, 개막전과 챔피언결정전 등 주요 경기는 KBS 
중계를 통해 선보이며 항상 생생한 경기를 접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. 

늘 뜨거운 응원으로 함께해 주시는 팬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전하며, 
팬과 함께 성장하는 핸드볼, 감동이 함께하는 스포츠가 될 수 있도록 앞으 로도 끊임 
없이 혁신해 나가겠습니다.

이번 시즌, 여러분의 열정이 선수들의 투혼과 하나되어 핸드볼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, 
모두가 원팀으로 더 큰 행복을 만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 다. 

끝으로 H리그 25-26 시즌이 시작되기까지 묵묵히 땀 흘려 주신 선수들과 
한국핸드볼연맹 구단 관계자 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며, 
‘신한 SOL Bank 25-26 핸드볼 H리그’의 성공적인 출범과 선수 여러분의 건승을 
진심으로 기원합니다. 

감사합니다.

한국핸드볼연맹 총재 곽노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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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치 이동명 트레이너 정은솔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